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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한국에서 결혼을 해도 일부는 베트남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해

요. 왜 그러냐면 적응 못 하는 사람은 일단 무조건 올 거고, 한국

에서의 노후생활이 녹록치 않거든요. 저도 노후도 생각하고 베트

남에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거꾸로 오는 역 이주 가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이라 생각해요. 당연히 역으로 올 

수 밖에 없어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거기(한국)에서 적응 못하면 

여기 올 거예요. 일부는 베트남으로 다시 올 테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A-남편, 40대)

남편 은퇴 후 상대적으로 물가가 싼 나라에서 생활을 하려하거나, 

생존을 위한 가족전략의 하나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결혼 이주한 여성이 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아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나

이가 많은 한국인 남편은 점차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되고 자녀도 

성장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이 녹록치 않게 되기 때문이다. 

* 본 연구의 현지조사는 “한국동남아학회 2013년도 한-아세안학술교류사업”의 지원
을 받았음.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 jang20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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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인 삶의 기회를 찾으려는 아래로부터 초국가적 인적 이동”

(김이선 외 2014:123)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역

(逆) 이주’라고 부른다. 

‘역 이주’라는 용어는 결혼이주여성이 행위의 중심이 되어 이주한 

국가에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의 용어이다. ‘역 이주’는 

일반적으로 ‘귀환 이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학문적으로 결혼이

주여성의 ‘귀환’ 행위를 다룬 연구는 대부분 이주여성이 이혼 혹은 

사별 등의 이유로 가족해체를 경험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는 행위

(예를 들어, 김현미 2012, 2014; 최호림 2015 등)에 집중해 온 바 

있다.

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행위는 가족 해체 후 본국에 돌아

가는 것 외에도 남편과 아이와 함께 동반 이주하는 경우도 해당된다.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

인 남편이 아내의 모국으로 이주하려는 계획을 적극적으로 고려하

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거주기간

이 길어지면서 귀환계획이 줄어들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 추세”(김이

선 외 2014:97)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 여성과 한국인 남성이 한국에서 가정을 이룬 후

에 베트남으로 이주한 가족을 다루고자 한다. 이 경우 남편과 아이는 

이주를, 베트남인 아내는 귀환이주(역 이주)를 한 셈이다. 이와 같은 

이주, 역 이주, 귀환이주는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복지와 시혜의 대상으로서 한국사회 안에

서 존재하는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 한국을 벗어난 공

간에서의 행위에는 소홀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1)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

1)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 남성-베트남인 여성으로 구성된 국제결혼가족을 ‘한-베 가정’
으로 명명할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는 형태의 결혼이주여성이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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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경험에 주목할 것이다. 이주는 “끝나지 않은, 지속되는(on-going) 

삶의 과정”(김현미 2012:140)속에서 새롭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

들을 만들어 낸다. 또한 이주자들은 순환적으로 자국민과 이방인이 

되는 상황을 겪으며 끊임없이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하게 된

다. 이 점은 같은 다문화가정이라도 거주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문

화적 배경과 조건 아래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의 관계, 자녀교

육에 대한 생각 등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구체적

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왜 베트남으로 이주하려고 하는가? 베트남 이주 동기와 과

정을 살핌으로써 한국사회에서의 배출요인과 베트남사회의 흡인 요

인이 무엇인지, 국제결혼 가족의 이주에 대한 다양한 담론이 무엇인

지 살펴본다. 둘째, 베트남에서 살게 된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는 가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가? 가정 내에서의 권력관계, 

문화적 차이에 대한 대응, 처가 관계 등 젠더관계에 대해 살펴볼 것

이다. 셋째, 베트남 이주 후 자녀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려는 시도와 ‘글로벌’한 공

간적 이동에 따른 ‘글로벌’한 자녀 교육의 현실에 대해 살펴본다. 이

상의 질문에 답하면서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이 처한 정치경

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을 설명하고 이들이 처한 조건하에서 구사하

는 전략적 행위와 실천을 이해하고자 한다. 

를 차지하고 있어 베트남 내에서 이루어진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을 한 가정을 지칭하는 용어와 개념에 대한 논의도 전무하다. 
한국 학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gia đình đa văn hóa’ 등)를 
차용하여 쓰는 경우가 많다. ‘한-베 가정’이라는 용어는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인들
이 널리 쓰는 용어이고 국제결혼을 한 가족 스스로도 ‘한-베 가정’, ‘한-베 다문화가
정’ 등으로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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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논문의 이론적 위치와 연구과정

1. 논문의 이론적 위치

이 장에서는 연구대상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접근 방식과 쟁점을 

소개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인 베트남 거주 ‘한-베 가정’의 특징은 

한국인 남편이 아내의 모국으로 이주했다는 점과 동시에 베트남인 

아내가 본국으로 귀환이주를 했다는 것이다. 먼저, 한국인 남편 입장

에서의 이주, 아내 입장에서의 귀환이주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 논

문 본문을 구성하고 있는 한-베가정의 베트남 이주로 인해 변화를 

겪는 사회문화적 경험에 관한 연구를 검토할 것이다.   

학계에서 한국 남성의 해외 이주에 관한 연구는 해외한인, 재외동

포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제별로는 이주사, 정착 및 적응 

과정, 한인 디아스포라, 민족정체성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기존 재

외한인에 대한 연구는 ‘한국적’인 것과 연관된 주제에 천착하고 있

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정착사회 내의 수많은 영역에서의 사회적 

관계, 타민족 집단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방식은 제대로 반

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양영균 외 2008: 정은주 2013). 연구대상

도 재일한인, 재미한인, 재중조선족에 치우쳐 있어 나머지 지역에 거

주하는 한인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편이다(최영호 2012:280). 

동남아 투자 열기와 더불어 동남아 한인사회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

지만, 그 역사가 길지 않고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자의 관심이 덜한 것도 사실이다.   

베트남 한인사회와 남성 이주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에 의

해 진행되어오고 있다. 베트남 한인사회의 내적 분화와 정체성의 정

치를 다룬 연구(채수홍 2005)와 베트남 고령 남성의 베트남 은퇴이

주경험을 다룬 연구(김현정 2013), 베트남 한인 공장매니저의 초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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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삶을 다룬 연구(채수홍 2014)가 있다.  

한인사회를 구성하는 한국인 남성들은 대부분 베트남으로 진출하

는 한국 기업을 따라서 이동하는(자의 혹은 타의에 의한) 노동이주

의 형태로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베트남에 정주할 의사가 없

는 ‘일시적 체류자’로 살고 있다. 상대적으로 잘사는 나라에서 가난

한 나라로 이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우월한 지위를 과시

하며 살고 있으며, 베트남 문화에 동화할 의사 없이 한인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인들과 사회적 관계가 주를 이룬다(채수홍 

2014:50).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국인 남편의 베트남 이주 행위는 동남아 

이주의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 내고 있다.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

는 여성이 중심이 된, 여성의 국적을 매개로한 일종의 ‘귀환이주(역 

이주)’이다. 같은 ‘한국 남성의 이주’일지라도 노동이주를 통한 베트

남 이주와 여성결혼이주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한국인 남편의 베트

남 이주행위는 서로 다른 맥락이 존재함을 인지하게 한다. 아내의 

귀환이주라는 측면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 한

인 남성의 해외이주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베트남 사회와 긴밀

하게 연결되는 복합적 현상의 변화를 살필 수 있게 한다. 

‘귀환이주(return migration)2)’는 일반적으로 “재정착을 위해 고국

으로 돌아오는 이주자(emigration)의 이동”(Gmelch 1980:136)을 의

미한다. 귀환이주 연구는 1970년대에 “왜 이들은 선진국에서 높은 

생활수준을 포기하고 저개발국가인 본국으로 가려고 하는가?”에 대

한 논쟁에서 시작되었다(Gmelch 1980:138, 이창호 2012:158 재인

2) 초기 국제이주에 대한 논의는 19세기 유럽과 아시아 이주자들이 북미로 향하는 주
요 이주흐름 속에서 ‘일방적 운동(one-way movement)’에 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Gmelch 1980:135).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일방적 현상에 관한 연구를 주
를 이루었던 것이다. 하지만 차츰 이주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일어
나면서 ‘귀환이주(return migrant)’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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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초기 고전주의 이론이나 신경제학적 접근 이론은 ‘귀환’의 동기

를 경제적 요인에 찾았으며  ‘귀환’을 성공/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

에 기초하여 평가하였다. 유입국에서의 높은 임금을 기대하며 개인

의 선택에 의해 이주를 결행한다고 생각하는 고전주의 이론에서 ‘귀

환’ 행위는 이주자가 유입국에 적응하지 못한 ‘실패’로 규정한다. 이

런 입장에서 보면 귀환의 한 동기를 찾을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라 

귀환은 실패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와 다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은 신경제학적 접근이다. 귀환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가정 혹은 공동체의 수입을 늘리고 투자 재

원을 마련”(스티븐 카슬 외 2013:59)하기 위한 이주 동기와 마찬가지

로 “계산된 전략(calculated strategy)”(Cassarino 2004:256)의 일부로 

해석된다. 즉 귀환은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귀환 행위에 대해 경제적 이익/이해 관계에 기초한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귀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요인은 물론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모두 연결하는 맥락적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assarino 2004:257). 

이런 문제의식 하에 ‘귀환’ 행위가 이주 사이클의 종착역이 아니

라는 점을 강조하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사회 네트워크 

이론(social network theory)’과 같은 접근법이 나타났다(Cassarino 

2004:260-268). 점차 이주 현상도 다변화되고, 이주자들의 귀환 현상

도 증가3)하면서 송출국과 유입국 사회 내부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

의 관계, 전지구적 이주체계와 연계하여 이주행위가 인식되기 시작

3) 국제노동협력원(현,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센터)은 미국의 시사저널 ‘뉴스위크
(Newsweek)지’(2009년 3월 23일자)의 기사를 인용하여, 지난 40여 년 간 노동력 
이동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뤄온 국제이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고 전망하며 이
주에 있어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경기침체로 인한 
이주의 감소, 역 이주(Return Migration)의 급격히 증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향하는 이주가 감소하는 대신 역내 이주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제노동동
향 No.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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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런 접근법들은 흐름과 역흐름이 존재함을 인지하고 송출국

과 유입국 양국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 ‘귀환 이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가

능하다. 하나는 재외한인(혹은 한국계)의 한국 귀환에 대한 연구이

다. 쑤다(Tsuda 2009)가 개념화 한 “민족(종족)귀환이주(ethnic return 

migration)”의 한 형태이다(이창호 2012:157). 이러한 연구로는 19세

기부터 한국전쟁시기까지 이주한 사람들 즉, 고려인, 조선족, 재일조

선인 등의 귀환 연구(예를 들어, 양은경 2010, 김재기 2014; 서정경 

2014 등)가 있다. 이와 더불어 1960년대부터 시작된 노동이주를 통

해 외국에서 정착한 이후 모국으로 귀환한 자들에 대한 연구(예를 

들어, 이영석 외 2006 등)도 있다. 

또 다른 흐름은 한국으로 이주한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

가는 행위에 대한 연구이다. 이주노동자의 귀환(예를 들어, 채수홍 

2007; 한건수 2008; 양혜우 2011; 김나경 2015 등), 한국화교의 귀환

(예를 들어, 장수현 2010; 이창호 2012 등), 결혼이주자의 귀환(예를 

들어, 김현미 2012, 2014a; 최호림 2015)등이 있다. 위 연구들은 대부

분 귀환이주 동기, 귀환 후의 적응과 재조정, 지역사회에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이 겪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경험을 다루기 위

해서는 특히, 이주로 인한 젠더관계의 변화, 초국적 자녀에 대한 기

존 연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귀환이주 연구는 주로 남성 이주자들

의 귀환 과정과 귀환 이후의 정착 과정을 다룬 연구로 가족 내 젠더 

역할이 중요한 맥락인 결혼이주여성의 귀환을 설명할 수 없는 한계

를 지닌다(김현미 2012:119). 이런 문제의식 하에 결혼이주자 귀환을 

다룬 연구(김현미 2012, 2014a; 최호림 2015)는 “글로벌 성적 위계와 

부권적 가족제도”(김현미 2012:140)안에서 가족 해체를 경험한 결혼



98  동남아시아연구 25권 3호

이주여성이 왜 급격히 주변화되고 취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지, 

어떠한 사회적 조건들이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국제결혼을 ‘실패’한 여성들의 귀환이 고향마을에서 환영받지 못하

고 부정적인 낙인의 대상(김현미 2012:120)이 되는 과정으로 분석하

고 있지만 오히려 이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영향과 새로운 삶을 개

척하려는 여성의 행위성 논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스리랑카 여성이 노동이주를 통해 가족 내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젠더관계의 주도권을 갖는 과정을 분석한 자야틸라카(Jayatilaka, 

2011)의 연구는 이주 행위로 획득되는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자본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독립성을 획득하게 하고 자율성을 증가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결혼이주여성의 귀

환 행위도 선진국에서 습득한 정보 및 기술을 후진국에서 활용하여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변화되는 가정 내 권력관계, 고향마을에서 친정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젠더화된 여성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 동반 이주여성의 귀환’은 달라진 

사회문화적 배경아래 배우자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면서 느끼는 

차이를 젠더 문제로 접근하여 행위자가 어떤 협상의 과정을 거치고 

실천하는지를 살필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와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는 초국적/혼성적 정체

성, 언어자원 획득을 위한 교육이주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필 것이

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사회에 살면서 ‘다름’을 경험하고, 차

별과 배제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다문화가

정 자녀에 대한 기존 연구주제가 “다문화 인식/태도, 적응/부적응, 

현황/정책대안, 상담/치료 순(박현숙 외 2012: 465-466)”으로 높다는 

점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한국

사회에서 ‘타자화’되는 시선을 느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끊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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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민하는 존재가 되어 간다. 이들은 혼성적인 정체성을 갖는 동시

에 초국적 정체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다. 최근 들어 한국사

회는 초국적 아이라는 경쟁력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이중

언어교육, 이중문화교육을 장려해 왔다.   

다문화가정 부모들은 아이의 이중 언어습득을 위해 엄마의 나라

로의 교육이주 즉,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힘 있

는’ 언어 자원인 ‘영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필리핀, 중국 유학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그동안의 교육이주는 “현재 계

급을 유지하고 재생산하기 위해 중상층 계급이 선택하는 엘리트 이

동의 성격(송준종 2008:122)”이 강하였고, 영미권 국가로 향하는 흐

름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의 유학, 교육이주는 기존의 

흐름과는 달리 제 3세계를 향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유학은 중상

층 계층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이루는 가정에서도 충분

히 실현가능한 일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주/귀환이주, 남성과 여성, 초국적이고 혼성적 문화를 

경험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

다.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이슈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 연구과정 및 연구대상

한국인들의 베트남 이주는 1992년 한-베 수교 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여 년이 지난 현재 베트남에는 약 8만 5천 여 명에서 

14만 명으로 추정4)되는 한국인이 살고 있으며 남부 호찌민(Hồ Chí 

Minh)시 푸미흥(Phú Mỹ Hưng)에는 대규모 한인 밀집촌도 형성되어 

4) 베트남 한인 인구 수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적게는 8만 6천명(외교부 재외동포 현황 
2013 참조)에서부터 많게는 14만명(호치민 한인회 홈페이지 참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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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베트남 한인사회에는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지닌 한국인이 이

주하여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베트남 현지 여성과 결혼하여 정착한 

한-베 가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현지 한-베 가정 1세대는 베트남 전쟁 시기의 파월군인이나 파월

기술자들이 수교 후에 다시 베트남에 재정착하여 가정을 이루었다. 

이들은 전쟁 시기에 형성된 가족을 찾아 재결합하거나, 나이가 많은 

한국 남성이주자가 젊은 현지 여성과 결혼 혹은 동거를 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세대와 달리 이후의 세대는 특정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하기가 쉽

지 않다. 이주시기5)와 결혼시기가 개인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호찌민 한국국제학교(한인학교)에 다니는 한-베 가정 자녀의 

수를 고려할 때 IMF를 기점으로 한-베 가정이 급증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뿐이다. 한국학교 고학년의 경우 한-베 가정 자녀

들이 한 반에 3-4명 정도지만, 최근 몇 년간 저학년의 60% 정도가 

한-베 가정 자녀들로 채워지고 있다6). ‘호찌민 한-베가정협의회’ 회

장은 한-베 가정이 호찌민과 근교에 약 1,000가족이 살고 있을 것이

라 추정했고,7) 한-베 가정 자녀를 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글학교

의 교장은 약 3,000가족이 사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8)

현재 베트남 사회의 한-베 가정은 형태가 다양하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법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학생활을 하거나, 공장 매니저로 일하는 한국 남성들이 결혼적령

기에 베트남에 살면서 현지 여성과 만나 결혼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5) “1992년 수교 이후에는 본격적인 한국인 이주가 시작되어 1992년-1997년 초창기 
이주, 1998년-2006년 IMF 이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이주로 나눌 수 있
다”(Nguyen Thi My Duyen, 2012:35).

6) 호찌민 소재 한국학교 한 선생님 면담 내용(2014년 1월 23일 인터뷰).
7) 2014년 5월 29일 인터뷰 내용

8) 2014년 4월 26일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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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여기에 더하여 본 논문의 연구대상인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한 

후에 다시 베트남으로 이주 하는 한-베 가정도 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5년 2월 초까지 베트남 거

주 한-베 가정을 연구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하였다. 호찌민시에 살고 

있는 한-베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또한 본인이 자원봉사를 했던 한글학교 한-베 가정 2세 아이들의 학

부모와 베트남 거주자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회원과 만남도 가

졌다. 그 외 2014년 4월 발족한 ‘호찌민시 한-베가정협의회’ 임원 및 

한-베 가정 2세 한글교실 관련 담당자 등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은 인터뷰를 진행한 40여 가구의 한-베 가정 

중 ‘역 이주’로 베트남 호찌민시에 정착한 다섯 가정의 남편과 아내 

10명이다9). 국제결혼가정에서 결혼형태, 즉 중개업을 통한 결혼인

지, 연애결혼인지는 스스로를 구별 짓고 차별화 하는 주요 기제이다. 

실제로도 결혼형태라는 변수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중개

업을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A,B,C) 아내의 학력이 대체로 낮으며 시

골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연애결혼일 경우(C와 D) 아내의 학

력이 대졸이상으로 높으며, 이들의 만남이 베트남 진출 한국 회사의 

직장상사로 만났다거나, 베트남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한 자 등 ‘한

국’과 연결된 지점에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다.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는 연애결혼의 경우 10살 정도, 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경우 14살, 17살 등으로 중개업을 통한 결혼이 조금 더 높은 연령차

를 드러내고 있다. 남편의 학력, 결혼연도, 베트남 이주연도 등은 유

9) 호찌민에서 한-베 가정 인터뷰를 시도하면서 베트남 아내를 만나는 일보다 한국인 
남편들을 만나는 일이 더 어려웠다. 한국인 남편들은 처음에 인터뷰에 쉽게 응해주
지 않았다. 아이의 한글학교 선생님이라는 신분으로 한국인 남편들과의 만남을 시
도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남편과 아내를 같은 자리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경우 연구자와 의사소통이 용이한 남편이 화자인 경우가 많았고 아내는 의견을 
묻는 이야기에 대답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에 한국인 남편의 인터뷰가 주를 이루
는 본 논문이 갖는 한계를 미리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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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내가 결혼 후 한국에 거주한 기간은 

2년에서 8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한국 거주 기간이 긴 여성일수

록 획득한 한국어 자원을 활용하여 사례가 많았으며(B,C의 경우) 연

구자와의 인터뷰도 한국어로 가능했다. 자녀의 국적은 한국에서 태

어난 아이들은 모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었으며 베트남 이주 후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E의 경우 이중

국적의 용이함을 인지하고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한국에 가서 

국적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구체적 인터뷰 대상자는 

<표-1>과 같다.

<표-1> 연구대상자

조사

대상
연령 학력 직업 고향

결혼

연도

결혼

형태

베트남

이주

한국

거주

기간

자녀(국적)

A
남편 44 대졸

사진
인화업 

경기
2006 중매

(중개업) 2009 3년
딸1(한국)

아들1(이중)아내 30 중졸 떠이닝
(Tây Ninh)

B
남편 44 고졸

의류사업 
및 결혼
중개업

경기

2005 중매
(중개업) 2011 6년

딸1(한국)

아들1(이중)아내 27
중

중퇴

떠이닝
(Tây Ninh)

C
남편 49 고졸

화장품
판매업 

인천
2005 연애 2013 8년 딸1(한국)

아내 39 대졸 하노이
(Hà Nội)

D
남편 51 대졸 주재원

→사업 서울

2001 연애 2004 3년
딸1(한국)

아들1(이중)아내 41 대졸 은행근무 하노이
(Hà Nội)

E
남편 50 고졸

자동차 
정비업 

경기

2005 중매
(중개업) 2007 2년

딸2(한국)
아들1(베트남)아내 33 중졸 띠엔쟝

(Tiền G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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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베트남으로의 이주 동기와 과정

한국인 남편이 아내의 나라인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무엇

일까?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국제결혼 열풍은 한국인 남성에게 한국

을 벗어나 다른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외이

주가 실현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해외 이주가 “유연성과 

이동성, 모험과 도전, 기회와 부의 축적과 같은 역동적인 언어로 상

상되는”(김현미 2014b:34) 것이다. 

 한-베 가정이 베트남으로 이주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B-남편>은 자신

의 경험을 살려 한국에서 결혼중개업 사업에 뛰어들었다. 국제결혼

을 한 선배로서의 경험과 조언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남성에게 신

뢰감을 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제결혼 중

개업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였기 때문에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

다. 결국 베트남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기존의 중개업 방식이 아닌 

비록 소규모 형태지만 온라인을 통한 남성 고객 모집, 맞선, 서류진

행, 기숙사형 한국어 교육 등 결혼 전반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

공하는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베트남 이주를 생각하게 됐다.  

[사례 01: 베트남에 대한 기대,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주]

“제가 한국에서 결혼중개업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에서 하는 것보

다 베트남에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경제적인 이

유가 가장 크죠. 한국에서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사업을 하

려고 해도 큰돈이 필요하고 그러는데 베트남은 처음에는 잘 모

르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베트남 아내가 있기 때문에 베트남

으로 와서 살아보자.’ 한 번 두 번 왔다갔다 해보니까 생필품에 

대한 물가가 싸단 말이에요. 이런 메리트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한국보다는 낫겠다.’고 막연한 생각을 했었죠.”(B-남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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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베트남인 아내

가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또한 베트남을 

‘만만한’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처가를 

방문하면서 느꼈던 베트남에 대한 이미지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모습’으로 각인된다. 물가도 한국에 비해 저렴하다고 느낀다. 한국인 

남편은 몇 십 년 전의 한국 사회와 현재의 베트남 사회를 대입해 

봤을 때 한국인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시장경제를 미리 경험한 한국인이 베트남 시장의 흐름을 먼저 파악

할 수 있다는 점과 사업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런 상상을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경제적 기회를 

갖을 수 있다고 믿으며 이주를 결심한다.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 

행위에서 경제적 동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이 베트남 이주를 감행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한국사회에서 느

끼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 때문이다. 다문화가정 

2세 자녀가 또래 친구로부터 차이를 경험하고 차별을 겪는 다는 사

실은 잘 알려져 있다. 부모들은 아이가 동남아 출신 엄마를 두었다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베트남 이주

를 결심한다. 

[사례 02: 회사 지사 설립과 아이들에 대한 편견으로 이주]

“저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왔어요. 하나는 일단 회사 문제가 급

했었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아
이들을 한국에서 학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싫으니까. 차라리 한국보다 외국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

했고, 여기에서 그나마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편견이 적으니까. 
오히려 좋은 점도 많고 대우 받으니까. 다만 금전적으로 많이 들

어가기는 하겠지만 한국보다는 적게 들겠죠.” (A-남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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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처가를 방문하면서 받은 호의적인 대접은 

베트남 이주 결정을 용이하게 한다. 베트남에 사는 한국인은 ‘잘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으로 대우 받으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런 상황에서 <A-남편>은 한인사회에 정착하지 않고 자녀도 

한국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한국인과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차별은 ‘한국’과의 접점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베 가정은 크게는 경제적 이유와 자녀 문제로 ‘베트남 

이주’를 결심한다. 구체적으로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E의 경우), 새

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기 위해(A, B, C의 경우), IMF시기 퇴직 후 

취직을 위해(D의 경우), 아이들에 대한 배타적 시선(B, C의 경우) 

때문에 이주를 한다. 한-베 가정의 ‘역 이주’ 동기는 이처럼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베트남에서 더 나은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내 나라로의 이주는 대부분 한국인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한다. 

합의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지만 베트남인 아내는 수동적인 결정자

로 존재한다. 이처럼 남편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은 아내로서는 

본국으로 가는 것이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수 십 년을 한국에서만 

살아온 남편으로서는 타국으로 이주를 감행하는 것이 고뇌를 동반

하는 결단이기 때문인 것 같다. 

일단 이주를 결심하고 나면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관련 온라인 카

페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주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선

(先) 경험자에게 조언을 구하고, 베트남 생활 전반에 대한 정보를 얻

는다.  

이런 온라인 카페에는 다문화가정의 한국인 남편을 중심으로 아

내의 나라로의 이주에 관한 다양한 담론이 형성되어 있다. 그 중 경

제적 문제와 섹슈얼리티 문제는 가족의 해체를 염려하는 중요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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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부각된다. 이 점은 한-베 가정이 베트남 이주를 다시 한 번 망설

이는 이유가 된다.  

[사례 03: 처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변의 염려]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들어오면 가정 파탄난다.’ ‘그냥 한국에

서 살지’ 이 분도 경험자인 것 같더라고요. ‘저하고 와이프는 서

로 믿는다. 서로 잘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내가 문제

가 아니다. 결국 그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다.’ 그 소리를 하

더라고요. 저는 ‘에이 자신 있다.’ 그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그 의

미를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와이프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사람들

이 자꾸 돈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들이 많아요.”(B-남편, 40대)

이주한 한-베 가정이 베트남 사회에 정착할 때 한국에서 가져온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재투자 하여 수익을 내느냐의 문제는 가족

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경우 처가에 경제

적 지원을 하는 일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데, 이런 상황

에서 처가가 요구하는 경제적 도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은 베트남 이주의 실패는 물론이고 가족의 해체까지 염려하게 만든

다. ‘돈 문제에 관해서 베트남 가족도 믿지 마라.’ 혹은 ‘돈 떨어지면 

(베트남) 장인 장모가 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본다.’ 등 한국인 남편 

사이에서 회자되는 이러한 이야기는 ‘국제결혼’에 ‘돈’이 얼마나 깊

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04: 이주 후 섹슈얼리티 문제를 염려하는 담론]

“제가 베트남 들어간다니까. 주변 다문화가정 남자들이 하는 말

이. ‘oo엄마 나이도 어린데 베트남 가서 주변 남자들이 oo엄마 

꼬시면 어떻게 하냐 여자가 바람 나면 어떻게 하냐 ’그걸 우려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 오히려 반대에요. 남자

가 바람나는 경우가 더 많겠어. 모르는 사람은 젊은 남자들 많으니

까 여자가 바람 날거다 이야기 하는데 반대예요.”(B-남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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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젊은 아내, 나이든 남편’으로 구성된 한-베 가정에서 

젊은 아내가 베트남으로 이주한 후에 베트남인 젊은 남성과 애정관

계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담긴 담론이 널리 퍼져있다. 이러한 

담론은 한국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평가하는 일부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베트남인 아내가 이주노동자로 와

있는 베트남 남성을 만나 가출하는 사례가 과장되게 유포되고 우려

를 양산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베트남에 가면 남자가 망가진다.’는 이야기(B 아내)는 ‘잘 

사는 나라 외국인’이라는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로 인해 한국인 남편

이 오히려 성적/애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 점

은 베트남 아내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아내 입장에서 베트남 이

주를 망설이는 이유가 된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이주를 결심한 한-베 가정은 베트남 이주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된다. 아내의 고향에서 처가 식구들과 

함께 할 사업을 구상하거나 베트남 사회에서 ‘먹힐 만한’ 사업을 찾

기 위해 노력한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회사에 취직하는 경우(D의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며, 한국 회사의 베트남 지사를 설립 하거나

(A의 사례), 형제자매가 하는 사업의 베트남 진출(B, C의 사례)을 

꾀한다.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아내 고향에서 한국음식점

이나 자신의 기술을 살린 사업(E의 사례)을 준비하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를 통해 한국에서 

수입이 계속 발생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만약 이주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인생을 건 모험으로 베트남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즉, 한국

에서 축적한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이주비용을 마련한다. 사업을 위

한 초기 투자 자금과 최소 1-2년 정도 살만한 수준의 생활비를 마련

하기 위해 전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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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를 위한 또 다른 준비는 아내가 베트남 국적을 유지하는 일이

다. 베트남에서의 이주 생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국민인 아

내 역할이 크다.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로서 법적으

로 거주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 받거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국

민의 신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규모 투자인 경우에 

투자자 신분으로 사업이 가능하지만 베트남으로 이주하는 한-베 가

정의 경우 소규모 사업이나 자영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외국인 신

분으로는 한계가 있다. 외국인 투자조건은 100만 달러 이상이여야 

하고, 베트남인의 주요 업종에는 거의 허가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베트남 아내의 현지 국적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

로 베트남 아내가 간이귀화조건에 따른 국적취득을 위한 요건에 갖

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F-5)만 취득하거나, ‘국민의 배우자 

비자(F-6, 구 F-2-1)’를 연장하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유보하는 것

이다. 국적 취득 유보는 베트남 이주 준비를 위한 하나의 전략인 

셈이다. 

최근에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일고 있다. 2011년부터 결혼이주여

성의 이중(복수)국적10)이 허용됨에 따라 역 이주를 한 베트남인 아

내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모국 국적도 유지하고 있다. 아내는 베트

남 국적을 이용해 자국민의 권리를 누리고 외국인인 남편과 아이의 

법적 보증인이 된다. 동시에 상황에 따라 한국 국적을 이용해 한국과 

다른 나라(예를 들어, 한국국적으로 인한 무비자 입국국가)의 출입이 

자유롭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한다.

이상으로 한-베 가정이 베트남 이주를 생각하고, 망설이고, 결심하

고,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은 다문화가정이 한국사회를 떠날 수밖에 

10)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귀화한 여성결혼이
민자에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만 해도 되도록 함으로
써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김남진, 20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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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사회구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주의 가능성을 생각하며 정

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베트남 이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망설이게 되는 행위는 한국인이 베트남 사회와 베트남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념을 드러내 주고 있다. 마침내 베트남 이주를 결심한 

후에는 다문화가정 구성원은 최상의 유리한 선택을 위한 전략적인 

행위를 실천한다. 이런 점은 종합해 볼 때 아내 나라로의 이주는 새

로운 삶을 개척하려는 고뇌의 과정이며 세밀한 전략적 실천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Ⅳ. 한-베 가정의 젠더 관계

1. 경제적 의사결정권 및 주도권의 변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의 형태는 잘사는 나라의 남성과 가난한 

나라의 여성의 결합이라는 국가 간 경제적 위계차이를 매개로 이루

어진다. 그러므로 남성은 여성보다 사회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한

다. 특히, 중개업을 통한 결혼일 경우 결혼비용, 한국 입국 등 모든 

비용을 남성이 지불하기 때문에 ‘돈’을 매개로 한 종속관계가 발생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한국에서의 생활은 한국인 남편과 시댁 중심으

로 이어지기 쉽다(강현주 2007:88). 다문화가정의 아내는 ‘국민의 배

우자’ 신분을 가지고 있어 국적 취득과 모든 공적 업무에서 한국인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적 가부장주의와 그에 따른 젠더

위계질서라는 구조 속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김민정 외 2006; 한건수 2006; 김지은 2007; 정선애 2008; 문경연 

2011 등). 

베트남에서 한-베 가정의 모습은 다르다. 베트남은 외국인의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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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외국인에 대해 영주권, 시민권도 제한

적으로 부여하고 있다11). 하지만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정기

적으로 비자 연장을 해야 하는 것과 달리 베트남인과 결혼한 배우자

의 경우에는 5년 동안 비자를 면제 받는다. 적어도 2015년 7월 이전

까지12)는 외국인의 토지소유, 임대 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한국인 

남성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주로 베트

남인 아내나 그의 가족의 명의를 이용해 왔다. 베트남 체류와 관련한 

법적 지위는 전적으로 베트남인 아내에게 의존해야하며, 부동산과 

사업자 등록에 관한 권리도 아내에게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인 남편

은 베트남으로 이주하면서 아내가 가정에서 경제권을 갖게 되는 것

을 허용할 수밖에 없다.

[사례 05: 베트남 이주 후 아내에게 경제권을 준 사례]

“바뀌죠.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죠. 한국에서는 남편이 없으면 안 

되고, 모든 업무 자체가 다 제가 하는 거죠. 베트남에서는 180도 

바뀌어요. 제가 아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한국에서는 돈 관리

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내에게 돈 관리를 다 맡기잖아

요. 편한 부분도 있고 돈을 타서 써야하니까 쉽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밖에 나가서 하는게 뭐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죠.” (A-남편, 40대)”

한국의 다문화가정은 대체로 남성이 생계부양자인 가구 경제

11) 최근 출입국관리법 개정(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 국회 제
47/2014/QH13)으로 2015년 1월 1일 자로 새로운 비자법이 변경·시행되고 있다.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은 기존 5년 비자 면제권 대신 영주권을 현실
화 한다고 밝혔다. 영주권 발급대상자는 베트남 내 합법적인 거주지가 있으며 생
활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베트남에서 3년 이상 연속 임시 거주
해야한다(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홈페이지 http://vnm-hochiminh.mofa.go.kr). 

12) 2015년 7월 1일부터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단체와 외국인들도 베트남에서 주택(아
파트, 단독주택 등)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www.vietnamexpress.com 2014/11/26). 이에 따라 외국인들도 베트남 사람들과 마
찬가지로 최대 50년간 부동산을 소유, 양도, 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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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hold economy)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아내는 ‘한국 물정을 모

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가구 경제의 관리에서 주변화 된다.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상황이 역전되어 자국민인 아내는 ‘베트남 물정 모르

는 외국인’인 남편을 대신해 가구 경제 관리를 주로 한다. 이처럼 

아내가 가구의 경제권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아내가 경제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마냥 순조롭지만은 않다.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사례 06: 경제권을 가져온 후 겪게 되는 남편과의 갈등]

“우리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기 통장 안 주는 거예요. 성당 언

니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남편이 통장주고 언니들이 관리하더라고

요. ‘왜 안주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사업하니까’ 그런대

요. 이제는 나한테 다 맡겨놓고 의심해요. 나한테 부동산 하라고 

돈 주면서 의심해요. 요즘 사업하니까 힘들잖아요. 한국 돈 다 

가져와서 하는데 없어지니까. 나한테 ‘다른 살림 하냐?’ 이래요. 
‘뭐 하러 의심 하냐고. 맡기려면 그냥 맡기지.’ 원래 그런 사람이

니어쩌겠어요. 나이차이도 많으니까. 젊은 남자들은 사회가 교육 

많이 하잖아요. 많이 달라졌죠. 분위기가. oo아빠는 옛날 사람이

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C-아내, 30대)

베트남 이주 후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 납품 사업을 시작하면서 

<C-아내>13)는 베트남 기관을 상대로 행정 일을 처리하고 베트남인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는 등 남편의 사업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정 수입에서 아내의 역할이 커지고 베트남에서 

만난 한국인 언니들을 통해 한국인부부 사이에 일반적으로 아내들

13) 결혼 전 하노이대학 한국어과를 졸업하고 호찌민시 외곽 한국 공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C-아내>는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
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마땅히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수입
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사업을 하는 남편이 돈을 관리하는 일이 자연스러웠다. 또
한 남편이 가구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당연한 문화인 줄 알았다. 
한국에서 만난 베트남 친구들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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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14)하면서 점차 경제권을 가져

왔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가 돈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

인하고 의심했다. 아내는 남편의 의심에 서운함을 표하면서도 ‘나이 

많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행동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처럼 경제 주도권을 온전히 빼앗기지 않으려는 남편의 행동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의 나라로 이주 한 

남편에게 베트남 생활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내가 주

도하는 경제활동과정에서 스스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아내에게 경제권을 완전히 빼

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사례 07: 베트남 이주 후 아내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는 사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죠. 한국에서는 모두 

칼자루를 남자가 잡고 있죠. 베트남에서는 역전이 돼요. 여자가 

잡고 있죠. 베트남에서는 집 계약부터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업자 등록도 아내이름. 대부분 보면 경제권도 이전이 돼

요. 저는 제가 경제권을 쥐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경우

고 대부분 아내들에게 경제권을 많이 뺏기고 어떤 분은 머슴으로 

전락하고, 자존심을 둘째 치고 생존의 문제죠. 이렇게 하면서 가

정이 유지되는 경우가 있고 성질나서 깨지는 경우도 있죠. 사느

냐 죽느냐의 문제지. 한국에 있다가 베트남에 온다는 것이 위험

한 일이에요. 남자한테 아내의 홈구장이니까.” (B-남편, 40대)

한국에서 6년간 생활하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B-남편>의 경우 

‘인생의 동반자로 결속력을 다지고 가족애를 형성’했기 때문에 자신

14) 실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 보고에 따르면 부부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있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았고, 공동관리 29.2%, 각자 관리 10.5%, 남편이 관리한다는 비율
은 13%에 그쳤다. 이는 전업주부나 일을 하는 워킹맘 여성이나 비슷한 수치의 응
답결과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2014년 3월 3일 보도자료 http://www.ppf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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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제권을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홈구장’인 베트남 사회는 ‘이방인’인 남편에게 있어 ‘위험한’ 곳으

로 인식되고 있었다. 경제권을 빼앗기는 일은 자신이 ‘머슴’으로 전

락하는 일이며, 나아가 생존의 문제, 가정의 유지를 위협하는 일로 

해석한다. <B-남편>은 결혼중개업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한국인 남

성을 상대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돈 관리를 하고 있다. 대신 아내

와의 갈등을 막기 위해서 아내가 결혼중개업 사업에 기여한 정도(한

국어 수업과 통역 등)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또한 자신이 경제권

을 쥐고 있어야 하는 당위성을 아내에게 끊임없이 설득시키는 노력

을 하고 있다. 

부부 간의 권력관계는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 의사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가사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입은 누가 높

은지, 교육수준은 어떠한지, 직업이 상대적으로 누가 우위에 있는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국인 남편에

게 베트남 생활은 생존과 직결되는 것임으로 부부 간에 권력 다툼에

서 경제권의 획득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에서 점차 베트남 아내의 경제적 주

도권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고 지위의 전복이나 젠더관

계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들은 

스스로 내재되어 있는 성별 위계에서 ‘남성’이 갖는 상대적 우위성

을 인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인 아내는 자신보다 더 나은 자원을 확보

하고 있는 한국인 남편의 배경을 활용해야 자신이 베트남 사회에서 

누리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 내 경제권

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변화는 이주 행위가 가져오는 다양한 영향 중 

하나이다. 거주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다문화가정의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젠더관계도 변화될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남편과 아내는 그 배경 안에서 전략적 행위를 실천하는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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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것이다. 

2. 배우자 문화 간 이해의 변화

외국인 아내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에 무관심한 한국의 가족 환

경 때문에 한국문화에 순응하며 살아간다(강현주 2007:5). 아내는 베

트남으로 ‘역 이주’하면서 점차 커지는 모국에 대한 정체감과 자신

을 둘러싼 사회적·정서적 지지로 인해 점점 모국 문화를 표출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모국에 이주를 왔음에도 불구하

고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한국식’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

다. 아내의 문화인 베트남 문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배타적이고 소극

적인 경향을 보인다. 

[사례 08: 아내가 차려주는 한국음식을 먹고 있다는 자부심]

“도우미를 하나 쓰고 있어요. 사촌 처제인데 그래서 가사 일은 

도우미가 많이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한국식으로 음식은 해줘요. 
아침은 꼭 챙겨주고. 이게 된게 6년 동안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거예요. 1-2년 살아서는 안 돼요. 여
기에서 만난 사람들도 잘 안 될거예요.”(B-남편, 40대)

[사례 09: 한국 음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아내]

“베트남음식 너무 간단하잖아요. 반찬하나 국 하나 야채 한 두 

개 밥 이러니까. 내 생각에 한국 음식 습관이 몸에 더 좋은 거 

같아요. 사람이 튼튼해지고, 베트남사람이 한국 사람들 보다 약

해. 음식 때문에 그런가봐. 김치는 내가 남편을 배려하는거예요. 
빨래, 밥 안하니까. 집안일 안하니까. 여기 있는 동안. 한 달에 

20킬로씩 만들었어요. 많이 먹는 편이예요. 아이 아빠가 배추 다 

절여줘요 저는 재료 사와서 담기만 하면 되니까.” (C-아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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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문화

적 차이는 음식일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음식문화는 한국생

활 초기에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부분이며, “다른 문화적 차이에 비

해 정착기간과 비례하여 수월하게 적응하는 부분”(강현주 2007:47)

으로 인식된다. 다른 문화를 가진 가정 내에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아내와 남편의 타협과 순응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 다문화가정에서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당연하게 여

겨진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인 남편은 한국에 살면서 아내가 만든 ‘베트

남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지 않다. 베트남 이주 후 남편이 냄새가 

강한 향신료나 향채가 들어가 있는 현지 음식에 적응하는 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 남편은 거의 한국식

으로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한국식품점에서 재료를 사다 한국음식

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가까운 한국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다. 

베트남은 외식문화가 발달해서 아침은 대부분 쌀국수나 일종의 

바게트 빵인 반 미(Bánh mì)를 사 먹는 경우가 많지만, 한-베 가정의 

경우 아내가 한국식으로 아침을 차려 주는 행위가 더 자연스럽게 여

겨진다. 한국인 남편은 아내가 차려주는 한국식 아침을 먹으면서 자

신의 권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느끼며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런 현상은 아내가 어느 정도 한국 문화를 인정하고 남편의 가부

장주의와 협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남편이 베트남 음식 사먹는 

가격보다 3~4배 정도 비싼 한국 음식을 매일 먹는 다는 것은 아내 

입장에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물론 베트남 아내가 시간

이 많이 걸리는 한국음식을 하기에 유리한 여건도 있다. 한국에서는 

양육과 가사 일이 오롯이 자신만의 일이였다면 베트남에서는 비교

적 값싼 비용으로 도우미를 쓸 수 있어 집안일에서 자유로운 것이다. 

이처럼 남편에게 한국음식을 해줄 수 있는 유리하고 불리한 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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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있지만 아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려이다. 

남편에게 한국 음식을 해주는 일을 ‘타국에서 사는 불쌍하고 외로운 

남편’을 위한 중요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국인 남편은 가정 내에서는 베트남 문화를 잘 받아들이지는 않

지만, 베트남인 아내를 통해 느끼는 문화적 차이는 ‘충분히 이해 가

능한 것’, ‘베트남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해석한다.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 가난한 한국의 모습과 비교하며 

이해하려고 애쓴다. 베트남 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있다기보다는 

한국문화를 중심으로 즉, 자문화 중심주의(ethnocentrism)에 기반 해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10: 이해할 수 있는 베트남 문화, 문화적 갈등의 타협]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차이 그런건 별로 없어요. 충분히 이해 

가능한 것 이예요. 베트남 사람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

하고,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옛날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극도의 거부감은 없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중략) 아내도 바뀌는 부분은 바뀌지만 안 바꿔요. 제
단에 향 피우는 것 몸에 안 좋아요. 하지만 아내는 그 행위가 중요

한 것이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미국 잘 사니? 미국 

이런거 하니?’ 절충을 했죠. ‘가급적이면 방향을 바꿔서 해라.’ 
‘시간을 정하거나. 집 위로 연기가 올라오게 하지 말자.’ 나는 싫

고 아내는 해야 하고 ”(A-남편, 40대) 

베트남 아내들이 믿고 행하는 민간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조상숭배는 생활화 되어 있어 아침저녁으로 제

단에 향을 피우고 음식을 올리고 인사를 한다. 한국인 남편은 ‘이것

이 베트남 문화이고 아내가 가족의 건강과 복을 비는 의미에서 하는 

일’인 점은 인정하지만, ‘향을 피울 때 나는 연기가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연기가 올라오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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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꾸는 선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도 ‘미국과 같이 잘사는 나라’

에서는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베트남 문화를 열등

한 것으로 인식한다. 문화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 입장에서 이

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례 11: 점을 맹신하는 아내의 문화]

“(아내가) 불교를 믿는데 크게 전통불교가 아니고 점 보는 것 엄

청 믿어요.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러죠. 그걸 굉장히 맹신을 하는

데 이런 문화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쉽게 안 

바뀌더라고요. (중략) 얼마 전에는 (아내가) 코를 수술을 해

야 한대요. 왜냐하면 관상학적으로 수술을 안 하면 돈이 안 모아

진대요. 그래서 ‘할 거면 한국 가서 해라. 여기서 하다가 괜히 잘

못하면 부작용 나고 하니까.’ 그랬더니 ‘여기에서 해야 한다. 한
국 가서 하면 소용없다.’ 누가 이야기를 해줬나봐요. 한심스럽고 

답답하죠.”(E-남편, 50대) 

[사례 12: 귀신을 믿는 아내의 문화]

“ ‘귀신이 있다. 자기도 봤다’ 그러면서 귀신의 존재를 믿고 우리

가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집에 귀신이 살아서 그렇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원인이 있고 논리적으로 이야

기해서 그걸 해결해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한국에 6년 

전에 왔을 때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국생활을 하

면서 거의 90%정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자꾸 또 그러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점쟁이고 엄마도 신기를 받

아서 보인다고 하고 그래서 다시 90%가 된거예요. 내 아이들에

게 한국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그거예요. 아이들도 이

런 사고방식을 가질까봐. 베트남 사람이라도 다 그런 것 아니에

요. 지방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B-남편, 40대)

베트남 아내는 점을 믿거나, 부적을 쓰거나, 귀신의 존재를 믿거

나, 좋은 관상을 위해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토속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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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혹은 민간신앙을 맹신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인 아내의 이런 고착화된 사고방식에 답답함을 느낀다. 한국인 남편

은 베트남인 아내가 ‘한국적인 것을 다 잊어버렸다’든지 ‘한국 사람

이 된 것 같아 이주를 결심했는데 다시 베트남 사람이 되어 버렸다’ 

등으로 표현하며 아쉬움을 표한다. 아내가 ‘베트남인’이 아닌 ‘한국

인’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사고와 

행동이 ‘덜 교육되고, 덜 도시화 된 지방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로 

이해하면서도 자녀가 엄마의 영향을 받아 베트남의 ‘전근대적인’ 사

고방식을 가지게 될까봐 염려한다. 이러한 염려는 자녀에게 베트남 

교육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에 이주 한 이후에도 여전히 아내

에게 ‘한국적’인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을 요구하는 가부장적인 모습

을 보인다. 아내에게 경제권은 주더라도 생활 전반에서는 한국 문화

를 고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 문화는 맥락에 따라 

수용하고 이해하려 하지만 자민족중심주의에 기초해 문화의 상대성

과 특수성을 온전히 수용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남편/아내가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려고 노력하고 타협을 시도하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부장주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 또한 

적어도 가정 내에서는 남편의 한국문화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 남편은 문화적인 것에 대한 자신의 권리는 양보하지 않

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3. 가족관계의 변화와 갈등

일반적인 결혼과 달리 배우자와 그의 가족, 친지들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국제결혼(특히, 상업적 중

개를 통한 결혼)은 가족과 친족 내에서 서로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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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만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아내의 경우 한국으로 이주해 시댁 식

구와 관계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지만 남편의 경우 멀리 타

국에 있는 처가와 정서적 교류가 거의 없는 편이다. 남편은 아내가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을 잘하기만 기대

할 뿐 “본인들이 누구의 사위가 되거나 사위노릇을 해야 한다는 생

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김영옥 외 2013:194)가 많다.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요구에 의해 혹은 자발적으로 처가에 송금

을 하면서 ‘사위 노릇’을 시작 한다. 송금은 “원거리에서도 가족들 

간의 관계를 재생산 하면서 소속감을 확보하는 기제”(Peter 2010, 김

이선 외 2014:14 재인용)로 작용하기도 한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송금’ 행위는 결혼의 진정성을 확인하거나 의심할만한 주요한 문제

로 부각되기도 하고 갈등을 야기하기도 한다. 

[사례 13: 중개업을 통한 결혼의 현실과 경제적 지원]

“제가 첫눈에 반해서 사진 한 장 보고 결혼을 하게 됐죠. 저는 

제가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았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고민거리

가 있는 것처럼 그러기에 ‘뭐냐’고 했더니 (친정에) 집을 지어 줘

야 한 대요. ‘이것 때문에 결혼한거다.’ 집을 짓는데 천 만원이 

든대요. 시집온 지 1년 6개월 만에 집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당연

히 외국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집을 지어줘야 손가락질을 안 받

아요. 집을 지어주니까 자존심도 올라가고 ‘국제결혼이 이런거

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이것만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게 끝이 

아니죠. 계속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하니까. 국제결혼의 첫 

단추가 시작부터가 신랑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용의가 있

어야 해요. 지원을 안 해주면 결혼이 순탄치 않아요.” (B-남편, 
40대)

한국인 남편은 아내가 경제적 도움을 받고자 자신과 결혼을 했다

는 사실을 깨달은 후 ‘낭만적 사랑’이 아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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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아내에게 서운한 감정을 느낀다. 남편은 나이가 어린 ‘젊은 

여자’를 데리고 사는 대가로 ‘경제적 보상’은 해 줄 수 있다고 스스로 

합리화 한다. 서로가 결혼의 목적이 달랐음을 이해하면서 이러한 ‘보

상’으로 인해 자신이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 눈치 안 보고 두 다리 

펴고 편안하게 대접받는’ 장점이 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송금행위를 ‘자식으로서, 사위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A-남편>의 경우는 아내와 결혼을 할 때부터 

약속한 부분이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후 한국 본사의 부도 위기로 

생활이 어려웠을 때에도 처가에 꾸준히 생활비를 보냈다.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비교적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꾸준한 

송금 행위로 인해 부부 사이에 신뢰를 쌓으면서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았다. 

국제결혼이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이 아닐 경우(C, D 가정) 한국

인 남편은 ‘송금’과 같은 경제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이다. 그렇다고 베트남 아내가 친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는 일에 기대

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내는 남편이 처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장인과 장모를 챙기지 않을 때 서운함을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대개는 자신이 ‘연애’ 결혼을 했고 ‘경제적 도움’

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결혼 했다는 점을 내세우며 중개

업을 통해 결혼한 사람들과 차별화를 시도한다.  

한국인 남편은 ‘사위 노릇’을 하면서 처가 식구와 정서적 유대감

과 사위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베트남 이주를 생각하는 남편

에게 처가 송금행위와 처가 방문행위는 일종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

다. 베트남 이주 후 처가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처가의 사회적 관계와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 사위의 베트남 이주와 딸의 귀환은 고향마을에 ‘성공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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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결혼’으로 가시화된다. 베트남에서의 이주 후 생활을 위해 집을 

짓거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체를 꾸리는 등 한국에서 축적된 

자산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를 

중퇴한 <B-아내>는 베트남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가장 낮은 직업

이라 할 수 있는 복권 파는 일을 했었다. 한국으로 결혼이주 한 6년 

후 베트남에 돌아와 호찌민 시내 중심 대형쇼핑몰 의류매장 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은 고향마을에서 놀랄만한 일로 회자된다. 마땅한 일

자리가 없는 시골을 벗어나 호찌민 시내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이런 배경에서 처가/친정에서 ‘잘사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 사위와 

딸’에게 거는 기대감으로 부가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처가 

식구들은 빚을 갚거나 급전이 필요할 때 사위나 딸에게 돈을 빌리려

고 한다. 돈이 필요하면 당연하게 경제적 요구를 하는 처가식구를 

보면서 특히, ‘외국인 사위’는 자신을 ‘돈’으로 보는 시선에 불편함을 

느낀다.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이주 후 처가 식구와 관계 맺는 일이 많아진

다. 가까이 살다보니 집안 대소사에 모두 참석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

다. 시골에 사는 처제나 나이 어린 인척들이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

유로 상경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들을 돌봐주어야 하는 책임도 생

긴다. 마을 사람들이 한국으로 딸을 보내고 싶어 할 정도로 아내의 

고향마을에서는 이들이 ‘성공해서 호찌민에 돌아와 잘 살고 있다’는 

소문이 나있기 때문에 경제적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외

국인 사위’는 처가 식구의 계속되는 요구에 사위로서 가족 성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동시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 남편은 처가와의 관계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의 소외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처가에 가봐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대화도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처가에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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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처가를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이 일반적일 것

이다. 그 결과 점차 처가에 갈 일이 있어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아이만 보내는 횟수가 늘어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한국인 남성이 처가와 

가까이 살거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여기

에 처음부터 ‘돈’이 매개가 되는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의 경우에

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한국인 남편은 ‘처가와의 관계에서 

‘돈’에 웃고 ‘돈’에 우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처가에서 ‘사위 노릇’을 하면 할수록 마음 한편에는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자식 노릇’을 못하고 있는 ‘불효자’인 자신을 책망하기

도 한다.  

 

Ⅴ. 자녀교육의 딜레마: ‘글로벌’한 아이와 한국적인 아이

결혼이주여성 가족이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내의 나라/모국으로 교

육이주 시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초국가적 가족 연계망을 활용

하여 자녀를 유학 보내는 사례이다. 특히, ‘영어’ 자원의 획득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의 가족의 경우 교

육 이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 베트남은 자녀 교

육보다는 노후생활을 위해 이주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김이선 외 

2014:49).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에서 자녀 교육은 주목적은 아니

지만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현상이기도 하다.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

정 자녀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중언어, 이중문화교육’이 정책의 

기조가 되는 것처럼, 한-베 가정 부모들도 자녀교육에 다중언어자

원의 획득이 곧 ‘글로벌’한 자녀교육이 될 수 있다는 수사를 포함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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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가정 부모는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부정적인 꼬리표가 따

라다니는 한국에서 자녀를 교육하기 보다는 베트남에서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 한다. 실제로 혼혈 아동에 대한 차별이 적은 베

트남 사회에서는 한국에서와 같은 따돌림 문제는 거의 일어나지 않

는다. 오히려 베트남 보다 ‘잘사는’ 나라에서 온 아이들에게 호의적

인 시선을 보낸다. 

호찌민시의 한글학교에 다니는 한-베 가정 2세 아이들 중에는 ‘한

비’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많다. 부모들은 한국과 베트남을 매개하

는 글로벌한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아이가 글로벌하게 자라게 하겠다고 하는 이상은 한국과 베트

남 두 나라에 걸쳐있는 아이의 초국적 정체성과 함께 이중(혹은 삼

중) 언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녀로 하여금 국제적 가치를 지니는 상징적 자본을 획득하

게 함으로써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일 기회”(schiller et al. 1995:54; 

김이선 외 2014:9 재인용)로 삼고자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례 14: 이중 언어가 가능한 베트남에서의 교육]

“좋은 건 모국어 두 가지 생기는 거. 한국어, 베트남어 그게 진

정한 다문화가정이죠.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 가정이죠. 아이들 

이중 언어 교육하지만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인

정 안 해주니까. 베트남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D-아내, 40대) 

‘진정한 다문화가정’을 만들고 아이들을 ‘글로벌’하게 키우기 위

해 부/모 나라의 언어 습득과 세계 공용어인 영어 습득은 필수적이

다. 본 연구 대상의 경우 베트남 이주 당시 자녀는 미취학 아동인 

경우가 대다수였다. 어느 정도 한글을 깨우친 경우에는 베트남에 와

서도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동시 습득이 가능하다. 아빠에게는 한국

어로, 엄마에게는 베트남어로 이야기 하는 수준이 가능해 진다.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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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엄마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으면서 점차 베트남어만 사용하게 된다. 유일

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는 아버지의 특별한 노력 없이는 한국어 습득

이 거의 불가능하다. 

취학 연령이 되면 부모는 자녀를 어떤 학교로 보내야하는지 ‘정답

이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한국학교, 국제학교, 베트남학교 

중 선택을 해야 한다. 한국에서와 같이 다문화정책이 활발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관심과 지원이 없는 베트남 사회에서 그 선택의 결과

는 오롯이 가족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다.

부모는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영어권 나라에서 설립한 

국제학교를 보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한-베 

가정은 연간 등록금과 수업료가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에 달하

는 국제학교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다15). 그에 따른 대안으로 

한국학교나 베트남 학교를 보내고 사교육을 통해 부족한 언어(대부

분 영어)를 교육하지만 이 또한 가구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

이다. 

이렇듯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조건은 

‘글로벌’한 아이 키우기에 많은 제약을 준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 국제학교에 보낼 경우에는 ‘한국인’ 아이라는 

정체성 상실에 대한 위기감도 작용한다. 한국에서 태어나 베트남으

로 이주한 한-베 가정 2세 아이들은 대부분 이중국적이 아닌 한국국

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16) 한국인 아버지는 한국 국적인 ‘한국 아

15) 국제학교 학비에 대한 부담은 비단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다문화가정만의 문제
는 아니다. 베트남 한인사회에서도 학비를 회사에서 보조해주는 대기업 주재원들
이나 사업이 잘 되는 소수의 한인 자녀들만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다. 공장에 파견
되어 나온 일반 한-한가정의 경우는 국제학교를 보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대다수
는 월 250$ 정도의 학비를 내는 한국국제학교를 보내고 있다. 보다 자세한 호찌민 
한인사회의 사회경제적 분화에 따른 생활에 대한 내용은 채수홍(2014: 76-81)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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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인 같지 않을까’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현실적인 이유에서는 베트남에서 ‘베트남인’이 아니라 ‘한국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유용함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례 15: 베트남 사회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을 지향]

“베트남에 살 때 한국국적을 가지는게 낫죠. 아이가 태어날 때 

자신의 가치는 주어진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면 이미 이 사람

은 10만 달러를 배우는 기본을 가지고 사는거예요. 국가적으로 

비교했을 때 베트남 사람이 태어났을 때 한 달에 2백불 짜리, 
한국 사람은 2천불짜리예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회

가 훨씬 크겠죠. 그래서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아요. 
여기에 있는 한국회사에 취직하거나, 한국인들과 사업을 해도 한

국국적을 가지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비자연장 이런건 

불편하더라도.” (A-남편, 40대)

현지에서 자녀를 한국인으로서 교육시키고 살게 만드는 것은 부

계혈통중심에 의해 아버지 나라의 정체성을 따르는 문제라기보다는 

국력에 따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자녀가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

인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보

다 더 많은 기회와 발전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는 베트남인 아내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한-베 가정 부모는 글로벌한 아이로 만들겠다는 

원래의 목표와 달리 오히려 자녀에게 철저히 ‘한국식’ 교육을 하기

도 한다. 베트남에 이주한 한-베 가정에서 주류사회의 문화인 베트남 

문화로 동화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자녀 교육에 

16) 결혼 초기부터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내의 나라/모국으로의 이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중국적을 취득할 이유는 없었다. 그리고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에는 베트남과 한국에서(베트남에
서 먼저) 출생신고를 해야 이중국적이 가능하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차남 혹은 차
녀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중국적을 취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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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끊임없이 한국과의 연결을 시도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베트남 사회에서 온전히 한국말을 가르치고 한국적 사고

방식을 키우는 교육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한국문

화와 베트남문화를 균형 있게 체화시키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나마 한국유치원, 한국학교를 보내는 것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

성을 유지 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처럼 한국계 학교에 다니면 

언어습득에 있어서도 제 1언어가 한국어, 제 2언어가 베트남어 혹은 

영어가 된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2세의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시선’에 염증을 

느껴 이주를 결심한 경우(A 가정)나, 한국식 교육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경우(E 가정), 경제적으로 한국국제학교의 학비가 

부담되는 경우, 한국어나 베트남어보다 영어의 중요성을 높이 사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식 교육을 선호하지 않는 사례도 많다.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문화 학습을 위한 공공기간

이 부재한 현실에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한국’과 연결하려는 노력

을 한다.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한국에 자주 가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형제자매의 집에 보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경험하도록 한다.

[사례 16: 방학을 이용한 자녀의 한국체류]

“한국에 자주 가려고 해요. 자주 접하게 만들려고요. 일 년에 한 

번씩 한국에 가야하지 않을까. 방학 동안에는 한국에 살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도 사귀고 그러면 한국 정서도 익숙해

지고 나중에 대학을 가게 되면 한국적 사고방식도 가지게 될 것

이고 베트남 사고방식과 함께 갖겠죠.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자기 

몫이죠. 걱정은 돼요. 정답은 없으니까.”(C-아내, 30대)

위 사례처럼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이 휴가나 방학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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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 하는 일은 고국과의 연결성을 끊임없

이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이들 가정에서 가족 전체가 한 번 움직이는 일도 쉬운 것은 아니다. 

최소 몇 백 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앞으로의 기회와 발전가능성을 생각할 때 자녀가 ‘한국적’

인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글로벌’하게 살기를 바란다. ‘글로벌’한 아

이 키우기 전략은 베트남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는 국력에 의해 

상대적 비교우위를 누리는 방식이 된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고 여건이 좋지 않아 ‘영어’를 기반으

로 한 자녀 교육은 실현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차선책으로 한국인

으로서의 정체성과 베트남어라는 언어적 자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나름 글로벌’한 자녀교육으로 평가한다. 

한-베 가정 부모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어느 한쪽에도 속하

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우려하기도 한다. 한 

예로,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한-베 가정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줄지는 의

문이다. 민족 간 위계에 따른 임금차나 직급차이 등을 고려할 때 ‘베

트남인’으로 대우 받는 것 또한 원치 않는다. 부모는 자녀에게 양국

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인재가 되길 원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한국인’ 

정체성을 유지해야만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기

도 하다. 한-베 가정 부모와 자녀가 이런 딜레마 속 자녀교육의 현실

에 대해 앞으로 어떤 대응전략을 세우며 살아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128  동남아시아연구 25권 3호

Ⅵ. 나가며

본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을 떠나 살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주 동기와 과정, 이주 이후의 

경험을 젠더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한-베 가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이주했다. 이주

의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건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

리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이다. 처가/친정 식구들의 사

회적 관계와 인적 관계를 활용해 베트남 정착을 쉽게 할 수 있으리

라 생각하고, 아이들도 ‘글로벌’하게 교육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하지만 이주 후의 삶이 녹록치만은 않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국

인 남편과 베트남인 아내는 달라진 사회문화적 배경아래 경제적 주

도권과 문화적 차이를 둘러싸고 갈등, 인정, 협상의 과정을 거친다. 

자국민의 이점을 이용하여 점차 강화되는 아내의 주도적 행위성에 

한국인 남편은 낯선 땅에서 자신의 생존 문제를 염려한다. 그럴수록 

한국인 남편은 가정 내에서 자신의 가부장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한

국적’인 생활방식과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아내에게 요구하기도 한

다. 처가/친정과의 관계에서도 딸의 ‘성공한’ 국제결혼과 ‘잘사는 나

라 외국인 사위’는 처가 식구로 하여금 든든한 지원군이 되리라는 

기대를 만들어 낸다. 하지만 한국인 사위는 처가 식구의 물질적 기대

와 요구에 부담을 느끼고 돈독한 정서적 관계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의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한국사회에 국제결혼이 본격화 된 것이 2000년대 초반일 뿐더러 한

국에서의 최소 몇 년 거주 기간 후 이주를 감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이주 역사는 길어야 10년 정도이다. 초기에 이주한 한-베 가

정은 정보와 사회관계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이 아주 많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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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고향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경우가 대다수

였다. 처가에서 하는 생업(예를 들어, 베트남 남부에서 많이 하는 새

우 양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자신이 살 집을 짓는 등 베트남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주를 감행했다. 하지만 아내 고향에서의 사

업은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더군다나 전 재산을 처분하고 가지고 

온 이주비용은 점차 바닥을 드러내곤 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은 물론 한국 교육이 부재한 베트남 시골에서 자녀는 점차 베트남 

문화에 동화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진다. 

최근에 이주한 한-베 가정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비슷하다. 전에 

비해 많은 정보와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호찌민과 같은 도시로

의 이주도 늘어났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시작한 사업의 수익이 보장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베트남인’처럼 먹고 ‘베트남인’처럼 생활 

할 수도 없다. 생각보다 높은 호찌민 물가를 감안할 때 이들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점차 좋아지기는 힘들다.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은 베트남 한인사회에서도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지 않다. 이들은 자신이 이주 했다는 사실을 자발적으

로 밝히지 않는다. 한국인 남편은 베트남 한인사회가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인 사

회에도 ‘중개업을 통한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널리 

퍼져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한인들은 한국에서 일어난 여러 사건으

로 인하여 베트남 사회에 ‘가해자 한국인 남편, 피해자 베트남인 아

내’ 라는 인식이 유포되어 있고 그 결과 베트남 사람들이 한인에 대

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 결과 한인들은 

중개업을 통해 결혼한 사람은 물론 결혼중개업을 하는 한국인 ‘업자’

를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한-베가정의 베트남 이주는 삶의 공간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

동시키면서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만들어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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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사회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실천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베트남에 이주한 이후에도 베트남 한인사회에 들어와서 또 

다시 차별적 시선을 느끼게 된다. 한인 사회를 피해 베트남 로컬 사

회로 들어가서도 일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돈’ 없는 ‘외국인’은 인정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장밋빛 미래를 꿈꿨던 한-

베 가정은 점차 커져가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경험한다. 결국 

베트남에서도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에는 너

무 멀리 와버린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녀에게도 부모의 선택으로 

인해 힘든 삶의 무게를 짊어지게 한 것은 아닌지 미안한 감정이 앞선

다. 이처럼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초국적 

환경 속에서 삶의 기회를 확장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만 사회경제

적 여건과 문화적 편견 속에서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가정의 초기 적응 단계에서의 

생활상과 현실을 전반적으로 살피고 있다. 이주사회에서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려는 시도와 노력들을 더해 갈 것이다. 앞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는 여러 이주민 세대를 아우르는 연구와 구성원들

의 초국적 행위성, 자녀들의 고향의 의미와 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와 

시각으로 확대하여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주제의 이론적 

쟁점을 통해 다면적이고,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주제어: 역 이주, 베트남 이주, 한-베 가정, 이주과정, 젠더,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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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베 가정의 베트남 이주 과정, 
젠더 그리고 자녀교육

장 지 혜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수료)

본 연구는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다문화가정에 주목

한다. 그들은 왜 베트남으로 이주하려고 하는가? 베트남에서 살게 

된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는 가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는

가? 베트남 이주 후 자녀 교육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상의 

질문에 답하면서 베트남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이 처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조건을 설명하고 이들이 처한 조건하에서 구사하는 전

략적 행위와 실천을 이해하고자 한다. 

‘한-베 가정’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이주한다. 이주

의 목적이 어떤 이유에서건 베트남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으

리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이다. 처가/친정 식구들의 사

회적 관계와 인적 관계를 활용해 베트남 정착을 쉽게 할 수 있으리

라 생각하고, 아이들도 ‘글로벌’하게 교육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한-베가정의 베트남 이주는 삶의 공간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이

동시키면서 새로운 기회와 더 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만들어 베트

남 사회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실천이었다.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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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주한 한-베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초국적 환경 속에서 삶의 

기회를 확장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만 사회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편견 속에서 여러 형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주제어: 역 이주, 베트남 이주, 한-베 가정, 이주과정, 젠더, 자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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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migration process, Gender, 
and Children Education 

: A Case study of Korean-Vietnamese Families in Vietnam

Jee-Hye Jang
(Ph.D. Candida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has focused on Korean-Vietnamese families who returned 

and migrated from Korea to Vietnam.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political-economic and socio-cultural conditions faced by 

Korean-Vietnamese families of return migration and also to understand 

strategic behaviors and practice they implemented under aforementioned 

circumstances.     

After 'return-migration' husbands and wives tend to go through 

conflict, recognition, and negotiation in terms of economic financial 

initiatives and cultural difference. Korean husbands tend to represent 

patriarchal property requiring 'typical Korean' lifestyle and way of 

thinking after the 'return-migration' to Vietnam. Even if they forgo the 

economic power to their wives, they have an attitude of pursuing Korean 

culture in their overall lives. In addition, they make an attempt to 

understand Vietnam culture depending on the context but not completely 

accept cultural relativity and uniqueness based on ethnocent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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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ents in the Korean-Vietnamese families wish their children to have 

'Korean' identity but also pursue 'global' perspective when considering 

the potential of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in the future. In terms of 

making an effort to make their children pursue 'global' perspective and 

talent, they tend to find it difficult due to socio-economic conditions. In 

Korean society in Vietnam, they see social discrimination just like they 

did in Korea. In local society of Vietnam, 'foreigners' without 'money' are 

not properly treated. 'Return migration' that was once regarded as a ray of 

light of wish in the past starts witnessing how expectation slips away from 

reality. 

Husbands and wives in Korean-Vietnamese families of 'return 

migration' adopt strategic choice to overcome negative reality both in 

Korean and Vietnam society. However, they tend to suffer from difficulty 

in socio-economic conditions and cultural stereotype.  

Keywords: Return Migration, Vietnam, Multi-cultural family, 

Immigration process, Gender, Children Education


